
중국 섬유산업 – 수출둔화에도 품질·효율 성장으로  

앞으로 10년 안전성장 

중국 방직경제연구중심(中國 紡織經濟硏究中心)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2007

년 상반기에, 중국 섬유산업은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에 부닥치고 있으면서

도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수출 증가는 둔화되고 있지만, 중국내 소비

가 크게 늘어나 보완해 주고 있다. 앞으로 5~10년 동안 섬유산업은 계속 안

정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섬유업계는 상반기에, 인민위안고, 수출할 때 되돌려 받는 증치세(增値稅) 

환부율(還付率)의 인하, 통화긴축정책, 원재료·인건비 코스트 상승과 같은 여

러 마이너스 요인 등을 겪고 있다. 또한 중국 EU의 섬유제품 무역 협정이 

2007년 말에 끝나는 것도 수출을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1~7월에 국유기업과 년상(年商) 500만위안이상 되는 비국유

(非國有)기업들의 주된 제품인 화섬·실·생지·의류제품은 모두 두자리수 퍼센트

(%)의 성장을 보였다. 1~5월에 기업 순고정자산은 12.65% 증가하였고, 이익은 

2006년 동기와 비교하여 43.85% 증가한 391억 9,300만 위안을 달성하였다. 

2007년에 섬유와 의류제품의 수출성장이 둔화되었다. 1~7월에 섬유·의류품 

수출은 전년동기에 비하여 19.5% 증가한 932억 2,100만 달러의 실적을 올렸

다. 그런데 이러한 증가폭은 2006년 동기보다도 4.42 포인트 밑돌았다. 그러

고도 무역흑자 증가율은 중국 전체 평균보다 58포인트 낮다. 

중국 방직경제연구중심의 보고에 의하면, 이렇게 성장이 둔화된 원인은 생



산코스트가 급격히 상승하였기 때문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매크로 컨트롤

(macro control) 정책이 수출에 미친 영향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적으로 보면 수출구조에 있어, 이제까지는 수량과 규모 등으로 외형적인 성

장에 힘써왔는데, 서서히 품질과 효율로 성장이 바뀌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고 한다. 동시에 중국의 소비는 활발하여, 내수가 이 업계를 끌어가는 것으

로 보인다. 

통계에 따르면 1~7월의 사회소비재 소매총액의 성장폭을 9.4포인트 웃돌았

다. 

일반적인 경제법칙에 따르면 1인당 GDP(Gross Domestic Product : 국내총생

산량)가 1,000달러에 이르면 의류제품 소비 성장이 눈에 보일 정도로 빨라진

다고 한다. 그만큼 내수를 확대시키는 것이 섬유업계를 안정적으로 계속 성

장시키는데 중요하다. 또한 의류제품 이외로도 산업용 섬유제품 등을 비롯하

여 내수가 성장할 여지는 아직 크다.♣ 


